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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본의 인도철학·불교학 연구』라는 테마에 있어서, 중관파 
중 특히 후기중관파에 관한 일본의 연구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 
는 바와 같이 언도에 있어 중관파의 전개는 일반적으로 초기·중기·후기로 
나누어 그 역사적 전개를 살펴볼 수 있다 즉 나가르주나(Naga디una. 龍
樹 ca.150-250)와 그 제자언 아르야데바CAryadeva, 聖提婆 ca.170 270) 
에 의해 중관학파가 성렵된 것이 초기중관파라 한다면, 나가르주나의 『中
論』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소위 자럽논증파(Svatantrika)와 귀류논증파 
(Prasangika)로 나뉘어지는 중기중관파, 그리고 불교교리의 전체계를 중 
관의 엽장에서 정리하려고하는 쥬냐나가르바·산타라크시타를 중심으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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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후기중관파가 그것이다. 본논문에서 고찰하려고 하는 후기중관파는 불 
교 역사상 輸빼行中觀派라고도 불리어 왔으며, 특히 이 유가행중관파란 
말은 그 정의를 둘러싸고 최근까지 얼본 학자들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말이기도 하다 이 논란에 대해서는 필자도 고찰을 해본 적이 있 
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후기 
중관파에 대한 연구를 가능한 한 집성해 보고자한다. 본 논문의 작성에 
있어서 근년 출간된 『쏟語佛典σ)昭究3, 論書篇』(據本양파外編, 平樂놓書店, 
京都 1990. 이후『控佛論』으로 약칭)의 「후기중관파」 항목을 다수 참조한 것 
을 밝히며, 먼저 후기중관파의 정의와 거기에 속하는 인물을 살펴보기로 
한다-
*유가행중관파와 관련한 후기중관파의 정의에 관한 논쟁에 대해서는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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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후기중관파의 사상적 특성 및 인물 
일반적으로 산타라크시타를 중심으로 하는 중관파를 후기중관파라 부 
르지만, 실제 산다라크시타의 사상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 쥬냐나가르바 
가 후기중관파의 開祖로 간주되고 있다. 이 쥬냐나가르바는 사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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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비베카(Bhavaviveka. 淸휴 ca.500-570)와 산다라크시타의 중간에 
위치하여 산타라크시타의 교학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후기중관파의 역사적 전개에 있어 그 사상적 특성을 고찰해 보면 산타라 
크시타의 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다라크시타의 
사상이란 그 주저 『中觀莊嚴論』어l 의거한 사상을 말하는 것으로 후기중관 
파의 전개와 관련한 그 사상적 특성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離一多性證因」에 의해 ←切法無自性을 논증하는 것으로 知의 -인 성질 
과 형상의 多數연 성질간의 모순을 설하는 소위 形象論을 전개하고 있는 
것 
(2) 불교의 모든 학파를 有部經量部·唯識派의 순서로 단계적으로 배치하고, 
비판하면서 中觀의 입장을 最t에 두는 것 
(3) 유식의 이론도 有情을 윤회로 부터 해탈로 이끄는 방편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것. 
이러한 산타라크시타의 사상을 염두에 두고 볼 때 후기중관파에 속하는 
인물로서는 다음과 갇은 사람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1) 쥬냐나가르바(Jnanagarbha. 智藏, ca. 700 760) 
(2) 산다라크시타(Santarak~ita. 寂護, ca. 725-783) 
(3) 카말라실라(Kamala힐la. 運華械 ca.740-797) 
(4) 하라바드라(Haribhadra. 師子賢, ca.800) 
(5) 캉말라(Kambala. *衣, 연대미상 ) 
(6) 지타리 (Jitari. 10세기후반-11세기전반) 
(7) 아티샤(AtI딩a. ca.982 1054) 
(8) 기다〔슈리굽타(Srigupta, 8세기후반)등〕 
이상의 인물들을 일단 후기중관파에 속하는 인물로 꼽을 수 있지만 실 
제 후기중관파의 사상은 중관파만이 아니라 유가행파·불교논리학파 등과 
도 다수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반의 관계에 대해서는 추후 
의 보다 세밀한 연구를 기대하기로 하고 본논문에서는 상기 후기중관파에 
속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각각의 인물에 대한 
생애와 저술를 중심으로 그 저술에 대한 일본의 연구성과를 가능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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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접성하거로 
*가지야마 박사는 다음과 결은 점을 후기중관파의 사상적 특색으로 간주한다 
(1) 나가르주나를 사상적 거준으료하는 것은 물론 二L에 못지않게 다르마카르티 
지식론의 영향을 결정적으로 받고 있는 점 
(2) 대부분의 학자가 자립논증파의 계보어1 속하는 정 . 
(3) 유가행파와 대결하기보다도? 그 학설을 유부나 경량부보다도 높이 평가하 
것, 즉 후기중관파는 유가행중관파라고 
도할수 
ε3℃斷l P ‘ 18) 
** 후기중관파어l 속하는 언물로서 C「첼佛論』은 산티데바(승antideva, 寂天
ca,650 700)를- 최초로 들고 있지만, 가지야마 박사의 rεP聽恩想、σ)歷史£
文敵」 ' f 1 ν F、佛敎人名짧￥典』 (三技充惠編)등에서 그를 중기증관파로 구분하는 
까닭에 여거에서는 생략했다 또 가지야마 박사가 플고있는 비무크티세나(Vi­
muktisena), 라트나카라산티 (Ratnakarasanti)도, 다른 저술과 비교하 
역 명백히 후기중관파에는 속하지않는 까닭에 여기에서 제외했다 라트나 
차라산티가 유식파이었음을 밝허는 논문으로는 다음논문 참조 
松本史閔 「Ratnakarasantiσ)中觀派批判」 (上) · (下) 『東洋學術船究』
19 l, 19 2:1980, 1980 
2. 
2. 1. 생애 및 저술 
2.1 ‘ 1 . 생애 
쥬냐나가르바에 대해서는 티베트문헌에 의하면 적어도 3인의 쥬냐나가 
르바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즉 1) 『二調分別論』의 저자 
인 쥬냐나가르바, 2) 번역가로서의 쥬냐나가르바, 3) 마르파(Mar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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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 kyi blo gros 1012 1097)에게 구흐야사마자(Guhyasam혀 a, 秘密集
會)를 가르쳤다고 하는 쥬냐나가르바의 3인이다 여기에서 『이제분별론』 
은 824년에 성립되였다고 하는 『덴카르마 g錄』에 수록되어있는 까닭에 
3)의 11세기의 쥬냐나가르바와는 구별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1)과 2)의 
쥬냐나가르바가 동일인언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약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쥬냐나가르바의 『이제분별론』에 
대한 산타라크시다의 주석서 『二請分別論細院』의 티베트어 번역을 담당 
한 사람중의 한사람이 바로 쥬냐나가르바。171 때문이다 이것이 사실이라 
면 쥬냐나가르바는 자신의 저서를 쓴 뒤에 티베트에 들어오+ 산타라크시타 
의 주석서를 번역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더욱 어려운 
문제는 2명의 쥬냐나가르바가 동시에 번역가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문제들은 쥬냐나가르바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문제 
이며, 산타라크시타의 스승으로 『이제분별론』을 남긴 쥬냐나가르바의 사 
상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다. 특히 티베트의 툼타문헌 
(Grub mtha’, 宗義文敵이라고도 함)에 의하면 쥬냐나가르바는 經量中觀派·
輸빼行中觀派·世間極成中觀派 등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이러한 다양 
한 정의는 그의 사상이 쉽사리 파악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하지만 『이제분별론』을 남긴 쥬냐나가르바는 산다라크시다의 주석서 
에서도 볼 수 있듯 산타라크시타의 사상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러한 영향은 후기중관파 전체를 두고 볼 때도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언의 쥬냐나가르바와 관련된 문제점은 필자의 다음 논문 참조. 
샘鎬 「『二請分5JIJ論』에 있어서 유가행파 批判에 대하여」 『印度哲學』 3, 
1993. 
2.1. 2. 저 술 
쥬냐나가르바란 이름의 인물이 다수이듯 그 저술도 다양하지만 후기중 
관파의 선구적인 역활을 한 쥬냐나가르바에 한정시키면 다음과 같은 것이 
그의 저술로 간주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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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請分別論領』 (Satyadvayavibhanga-karika: P. 없음, D.No.3881) 
F二請分別論自統』 (Satyadvayavibhanga vrtti; P. 없음, D.No.3882)* 
『輸:{JJO{I젖習道』 (Yogabhavana marga, P.No.5305.5452:D.No.3909.4538) 
『聖無邊門成就院羅尼f월& (Arya anantamukhaniraharadharal)l vyakh == 
yanakarika. P.No.3519:D ‘ No.2695) 
『聖無邊門成就院羅尼廣註』 (Arya anantamukhaniraharadharal)l vyakh == 
yana-tlka. P .No.3520; D .No. 2696) 
* 이 『二請分,81J論自統』를 일반척으로 『二請分別論』이라 부른다 
2.2. 二詩分別請領 및 自流
쥬냐나가르바의 주저로 46게송과 자신의 註로 이루어져 있다 저술의 
명칭대로 나가르주나 이래의 이제설에 대한 異說을 비판하고 그 본래의 
뜻을 밝히고자 하는 작품으후, 그의 사상에는 뻐}비베카의 영향이 보여지고 
있다 또한 다르마키르티의 직제자인 데벤드라묻디 (Devendrabuddhi. ca ‘ 
630 690)의 설을 비판함으로서 二請說에 관해 중관파의 입장에서 유가행 
파를 비판하고 있다. 이 저술은 티베트에서 산타라크시타의 「중관장엄 
론』, 카말라실라의 『中觀光明論』과 함께 〈東方自立派三論〉으로 간주되고 
있다. 
〔일역〕 
長澤實導 「『二請分別論』σ)昭究」 『大乘佛敎f兪애U行思想、σ)發展形態』智山歡學會, 
1969(再錄, 『웹빼行思想、£密敎σ)昭究』大東出版社, 1978) 
松下7宗 「ν그二f -}-if‘ι/;σ)二請分JJIJ論-和譯鼎究(J:J 」 『龍씁大學大學院 
紀要』 5. 1983 
「同(下)」『同』 6. 1984 
* 티베트 교정본과 영역으로 다음의 것이 있다 
M.D.Eckel ‘ Jnanagarbha s Commentary on the DistincUon between 
the Two Truths. An Eighth Century Handbook of the 
Madhyamaka Philosophy, New York ‘ SUNY Press.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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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兪빼行思想、 ε 密敎σ)昭究』의 내용 
이 책은 크게 제 1편;대승불교유가행사상의 발전형태, 저12편 유가행사상과 밀 
교의 연구의 2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제 1편 속에서 쥬냐나가르바의 사상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즉 제 1편은 제 1장;쥬냐나가르바의 저작과 연대, 제2장;쥬냐 
나가르바의 저작연구(『이제분별론』과『유가수습도』의 번역), 제3장.쥬냐나가르바 
의 연도불교사상의 위치의 3장으로 구성되어 쥬냐나가르바를 고찰하고 있으며, 
또한 제2편의 제5장,유가행과 빌교의 연구에서도 쥬냐나가르바의 불교학 일반과 
그의 밀교관등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가사와의 번역 및 전체적인 논 
술에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지만1 쥬냐나가르바에 대한 선구적인 엽적으로 높 
이 평가되야도 좋지않을까 생각된다 
〔연구) 
江島惠、敎 「Bhavaviveka昭究 空J生論證σ)論理창 中心ε Lτ I」 『東洋文化昭
究所紀要』 51, 1970 
r同←II」『同』 54. 1971 (많다훔再錄 江島『中觀思想、σ)展開』春秋社, 1980) 
芳村修基 다 ν F大乘佛敎思想昭究』百華행, 1974 
松本史胡 r Jnanagarbhaη二調說」 『佛敎學』 5. 1978 
「Jnanagarbhaσ)「世倚不生論」批判 i::: ":)\,'τ」『關大佛敎學部論集』
15. 1984 
松下T宗 「 ν그十-十方、、/ν;(JG)η二請分別論(→)-깐σ)著作態度-」 『印佛昭』
32 l, 1983 
「同(二)-世倚說송에〈·?τ-」『印佛船』 33-1. 1984 
「 Satyadvayavibhangavrtti昭究창& <· &諸問題」『龍大佛敎文化昭
究所紀要』23. 1984 
森山淸澈 「後期中觀派σ)갖、、/ν?츄 /ν71 批判 因果論장젠?τJ『印佛댐주」 37 1. 
1988 
「後期中觀f&cl)學系 /:::?、、Jj,..y>츄-/ι71 σ)因處꿇-{〕atuskotyutpadapra = 
tisedhahetu 」『佛敎大學昭究紀要」73. 1989 
「後期中觀派σ)二짧說εpramana」 『印佛昭』 39 1. 1990. 
2.3. 혜f加修習道 
이 저술은 『大日經」供養法에 보이는 폼提心에 관한 정형구의 해설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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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심의 수습을 설하는 작품으로, 나가르주나의 『홉提心釋』이나 차말라실 
라의 『폼提/이|젖習』등과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후기중관파의 실천론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저술이라 생각된다 
〔일역〕 
長澤實導 「『輸애마|젖習道』 σ)昭究」 『大乘佛敎f兪얘D行思想、σ)發展形態』 智山歡學會,
1969(再錄, 『죄없애U行思想、£密敎σ)鼎究』大東出版社, 1978) 
生井衛 「西藏文『輸애미!찢習道』和譯」『佛敎學會報』(高野山大學)2, 1969· ll 
〔연구〕 
芳村修基 「輸빼修習σ)系諸」 『印佛昭』8-2.1958
(改鎬再錄芳村『4 ν F、大乘佛敎思想、鼎究』百華死, 1974) 
賴富本宏 r폼提心覺£書」『密敎學』 10.1973 
生井智紹 「佛道σ)體系 εf兪φnσ)階爛-- 〈홈提J이l參習)I;關聯Lτ-」 『日本佛敎
學年報』54. 1989 
2.4. 聖無邊門成就뼈羅尼釋個 및 廣註
후기중관파의 논사언 하리바드라는 그의 『現觀莊嚴明』에서 중요한 술 
어를 해석함에 있어 쥬냐나가르바의 이 저술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이 
나가키 히사오(稍휠久雄)에 의한 연구가 있다. 
〔연구〕 
H. Inagaki, Haribhadra' s quotation from Jflanagarbha' s Ananta-
mukhanirharadharal)Itrka. Buddfast Thought and Asian 
CjvjJizaUon, Essays fo Honor of Herbert V. Guenther 
on hjs Sjxtjeth Birthday, ed. by Leslie S ‘ Kawamura 
and Keith Scott. Emeryville. Dharma Publishing, 
1977 
「 Jflanagarbha' s life and thought as seen in the 
Anantamukhanirharadharal)Itika」 『中J 11記念論集』 1983 
The Anantamukhanirhara Dharal)f Satra and Jfl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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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bha 's Commentary A Study and the Tjbetan 
Text. 永田文昌堂, 1987 
3. 산타라크시타 
3.1 생애 및 저술 
3. 1. 1. 생애 
산타라크시타의 생애에 관해서는 티베트문헌을 통해 상세히 알 수 있 
다. 왜냐하면 그는 티베트에 초청되어 불교를 최초로 도업하는데 크게 공 
헌했기 때문이다‘ 티베트 문헌에 의하면, 티베트의 티송데첸(Khri srong 
lde brtsan; 7 42-797)왕이 불교도입을 결의하여 세르낭(gSal snang, Ye 
shes dbang po로서도 알려점)에 의해 당시 네팔에 체재하고 있던 산타라 
크시타를 티베트로 초청했다고 전해진다(763)* ‘ 이것이 산타라크시타의 
제 1회 入藏으로, 티베트에 들어간 산타라크시타는 릉축궁전에서 4개월간 
十善·十八界·十二緣起의 법을 설하게 된다. 그러나 그 당시 일어난 天쨌 
와 평病등이 본(Bon)교도에 의해 볼볍의 신봉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공격 
을 받아 산타라크시다는 하는 수 없이 네팔로 돌아가게 된다. 그후 예셰 
왕포에 의해 다시 티베트에 들어가(제2회 入藏, ca.771). 이번에는 본교도 
를 제압하기위해 파드마삼바바(Padmasarpbhava)를 티베트에 부르도록 
요청하여, 그에 따라 파드마삼바바가 티베트에 들어가(773) 본교를 제압 
하게 된다 775년부터 삼에 (bSam yas)좋院의 건설이 시작되어 산다라크 
시타가 그것을 주도하고 파드마상바바가 보좌했다고 한다. 779년 大本堂
이 완성되었을 때 산다라크시타는 나란다로부터 說-切有部의 계율을 지 
닌 12인을 초대하여 세르냥과 상시 (Sang shi)를 포함한 티베트인 6명에 
게 산타라크시타 스스로가 폈師가 되어 具足폈를 주였다고 한다. 여기에 
서 티베트에 최초의 승단이 성립하게 되고, 그후 범어, 한역불전등이 티 
베트어로 번역되어 불교의 본격적인 보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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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라크시다는 삼에 사원이 완성되기 전에 죽였다고 전해지며 (ca. 783). 
그는 유언으로서 인도불교와 중국불교의 대립을 예언하여 그때에는 자신 
의 제자인 카말라실라를 부르도록 지시했다고 전해진다. 
* 초기 티베트 불교의 연대에 대해서는 다음논문 참조 
山口瑞鳳rll::!:審王國佛敎史年代表」 F成田山佛敎鼎究所紀要』3. 1978 
3.1.2. 저술 
산다라크시타에게는 다음과 같은 저술이 남아있다 
『構률實論領』 (Tattvasarpgraha-karika. P .No. 5764: D .No.4266) 
『中觀莊嚴論煩』 (Madhyamakalarnkara karika. P.No.5284:D.No.3884) 
『中觀莊嚴論自越』 (Madhyamakalarpkara-vrtti. P.No ‘ 5285; D.No.3885)* 
『二調分別論細統』 (Satyadvayavibhanga panjika.P.No.5283 :D.No ‘ 3883) 
『譯iE理論註細說義」 (Vadanyayavrtti vipancitartha,P.No ‘ 5725.5738:D. 
No.4239) 
『律橫二十論註』 (Sarnvaravirnsaka-vrtti. P.No.5583 D.No.4082) 
* 이 f中觀莊嚴論自院』를 얼반적으로 『中觀莊嚴論』이라 부른다-
이외에도 『률實成就論』 (Tattvasiddhi, P.No.4531 D.No.3708)등과 같 
은 밀교논서도 남아있지만, 그의 저술인지에 대해서는 논난이 있다 * 
* 山口瑞鳳 『주시、y } 下』東京大學出版會,1988 p.206 참조 
3.2. 構률實論3명 
이 저술은 티베트 대장경 중「因明部」에 속해있으며 , 전 26장(티베트역 
은 31장)으로 카말라실라의 주석이 남아있는 귀중한 문헌이다 특히 7-8 
세기 인도사상을 알기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헌으로, 산타라크시 
다는 불교의 입장에서 거의 모든 인도사상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하 
지만 그의 主著인 『중관장엄론』에서도 밝히고 있듯 이 책에서는 그의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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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 사상이 서술되어 있지 않고, 다르마키르티의 論理學과 認識論을 중 
섬으로 한 타학파에 대한 얼종의 비판서로서, 다르마키르티 연구의 입문 
서적연 역할도 겸하고 있다. 불교사상에 관해서는 有無의 形象이 부정된 
최상의 단계로서 唯識性을 증명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책은 주저인 『중 
관장엄론』의 사상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하다 비판적 대상 
으로 망라된 全언도사상은 당시의 사상을 알려주는 귀중한 문헌적 역할을 
하며, 또한 일찍이 산스크리트본이 발견됨에 따라 여러학자들에 의해 다 
수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산스크리트본〕 
E. Krishnamacharya ‘ Tattvasangraha of Santaraksha with the 
Commentary of Kamalasrla, 2 vols .. Gaekwad's Oriental 
Series XXX:XXXI. Baroda, 1926 
S ‘ D. Shastri ‘ Tattvasaflgraha of acarya Shantaraksita with the 
Commentary Pa띠'ika of Shrr Kamalashrla, 2 vols ‘ ,Bauddha 
Bharati Series l, Varanasi, 1968 
〔각 章별 연구〕 
序章
浚邊照宏 「播員實論序章σ)騙譯댐주究」 『東洋大學東洋學鼎究』 2, 1967 
제 1장 Prakrti parik~a 
今西順吉
要』 XX-2, 1972 
本多 惠 「『 7 、y F 「'7/+J-ν?、、 =jr-..』 σ)+)- ν츄커?說」 『平川還歷記念論文集』 1975
「→f ν3두커?哲學鼎究 上』 春秋社, 1980 
中田直道 「률理鋼要쉽 J:Uξσ)註釋書|=£ ι bht~+J- ν:\-\"'學派σ)根本質料
因 i::.-::iv'τ」『麗見大學紀要』 7. 8. 9. 10·11.197 4 
제 2장 표vara-parik~a 
i度邊重朋 「佛敎論理學派η破1휩굶- ;,,그 r':/f7。 ;7 ε /켜? ν 7'7'.J/ 7σ)場合」
『玉城記念論集』 1977
木村俊彦 「正理勝論學派σ)有神論l;對「)6佛敎論理學派σ)批判(二) -/켜?­
ν;77'.J/}'{;칩 it0 」『宗敎鼎究』46 2(213), 1973 
木村誠司 「↑鍵§佛敎l;힘it0有禮關밟”l;ι:)v'τ」『騎大佛激學홈닮융集』 15, 1984 
440 일본의 인도철학·불교학 연구 
제3장 Ubhaya-parik$a 
本多 惠 『-+)--ν~--'\哲學鼎究 上』 春秋社, 1980 
제4장 Svabhavikajagadvada parik$a 
제 5장 Sabdabrahma-parik$a 
中村 元 『; εIi'σ〕形而上學』 岩波書店, 1956(增補版1981)
제6장 Puru$a-parik$a 
中村 元 『初期σ)1) 工-;?’←ν ;?哲學』 岩波書店, 1950(增補版1981)
제7장 Atma-parik$a 
( 1) N aiyayika-Vaise$ikaparikalpitatma-parik$a 
龍山章훨 「「實義要集·我論批判」 σ〕昭究-JE理派·勝論派θ)章-」『 日佛年報』9,
1937 
內顧昭文 「TSPι섭rt.QT r- ?ν說批判(III) 二 -z-누· 「?71/ 工-/i;學
派σ)構想T .QT- r ?ν說창/ff) 〈、 ? τ ( 1) Purvapak$a」 『龍大院紀
要』 6, 1985 
「寂護·運華械σ)無我說擁護σ)立場-TSPI;칩tt.QT-r ?ν說批判
(III)-(2) ε L τ」 『佛敎學댐주究』 42, 1986 
「寂護·運華械σ)T r?ν存在調證批判-TSPIζ쉴rt.QT r7ν說
批判(III) (3) C: Lτ」 『南都佛敎4 57, 1987 
田九俊昭 「想起(pratisandhana) ε T r ?ν뺑&論爭-Tattvasarpgraha 
7-1. N aiyayika-Vaise$ikaparikalpitatmaparik$aη-節-」
『龍大佛文紀要』 18, 1979 
(2) Mimarpsakaparikalpitatma-parik$a 
金|웹秀友 「我ε覺송꽤&論爭-Tattvasarpgraha, Mimarpsakaparika 
lpitatma nirakarat:ia」 『宗敎鼎究』 169, 1961 
服部iE明 「률理鋼要l;힘tt.Q我論批判-~-?-ν→f ,• f ν~-'\'σ)想、定껴「&월 
σ)考察」(中村 元編『엽我 ε無我 1 ν F思想、£佛敎σ)根本問題』 平
樂좋書店, 1963) 
內藏昭文 「TSPI二칩tt.QT-r-7ν說批判(IV)-2 7 ν-+)--學派σ)構想-96
T 「 ?ν說송 /ff)(' -::iτ(1)-」 『印佛昭』35-1, 1986. 
「無我說장찌 <’&寂護·運華폈£ ;!? 1) fη論爭古 TSPI;김tt.Q 
T-r?ν說批判(IV)-(2)-」『龍大院紀要. A.文科學』 8,1987 
「 ;;7- IJ 7(1)7 r- 7ν說σ)理論「區別 ε隨伴」/\σ)批判 TSPI;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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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6T- r7ν듬없比判(IV)-(3) ε Lτ-」『佛敎學昭究』44,1988
「TSPI;융tt.Q影像說σ)-斷面 TSPI;쉽tt.Q T- r ?ν說批判(IV)
(4) ε Lτ」 『印佛昭』37-1, 1988 
(3) Kapilaparikalpitatma-parik$a 
服部iE明, 前揚論文
本多 惠 『→t-ν 츄」「哲學껴升究 上』 春秋社, 1980 
內購昭文 「TSPI;용lt6T 「 ?ν說批判(I)--tj- ν~-'\'學派σ〕構想-907-
「 ?ν說장 /ff)(' ?τ(1) 」『印佛昭」 31-2, 1983 
r同 (I) (2) 」 『印佛昭』 32-1, 1983 
「同 (I)-(3) 」 『龍大院紀要』 5. 1983 
(4) Digambaraparikalpitatma-parik$a 
田九俊昭 「實體ε樣態 Tattvasarpgraha 7 4 」 F印佛鼎』26-2, 1978 
「佛敎論理學派|;원tt0數等σ)區別σ)說明 Tattvasarpgraha, 
K. 323&panjika 」 『印佛昭』 27-1, 1978 
rsantarak$ita及LFKamalasrlaσ)Jaina掛#、l「Tattvasarpgraha,
7章第4節 」『龍大院紀要』 l, 1979 
(5) Aupani$adakalpitatma parik$a 
中村 元 『初期σ〕 17 工-갖、、-ν;?哲學』 岩波書店, 1950(增補版1981)
Nakamura, Hajime:A note on pre-Sankara Vedanta Philosophy 
the Vedantic portions of the Tattvasarpgraha by 
Santirak$ita-『大용山學院紀要』 l, 1954 
(6) Vatsiputriyaparikalpitatma parik$a 
長澤實導 「「 y 、y r- r;;-+t-ν?、、당/\』 t=於tt0補特야n羅說σ)批判」 『佛敎껴좌究』 
3 3,1939(『輸뼈行思想ε密敎σ〕冊究』大東出版社, 1978 再錄)
內購昭文 「TSPlζ칩 lt0 T- r ?ν說批判(II) 7。 ViJ、、 7說창찌 <· ? τ(2)←」
『佛敎學鼎究』 41, 1985 
저l8장 Sthirabhava parik$a 
細생k克己 「,,흐常↑生批;r1JSthirasiddhidil$ar:ia-Ratnakirti: Sthirasiddi 
d디$aηa ε TS(P) ‘ : Sthirabhavaparik$aσ)比較-/印佛冊』20 2. 
1972 
「VinasitvanumanaεSthirasiddhidil$a!)a」 『印佛冊』 21 2, 1973 
제 9장 Karmaphalasarpbandha-par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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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水公庸 「因果창@) <· &論爭 TSP “Karmaphalasarpbandhaparik$a”試
譯」 『南都佛敎』 51. 1983 
제 10장 Dravyapadartha-parik$a 
養田郭男 「Tattvasarpgraha피섭it~?十X批判」 『印佛冊』 21-2, 1973 
「Tattvasarpgraha 和譯解說(1); (2) 」 『名古屋商科大學論集』 14, 
1970; 15, 1971 
「同(3); (4): (5) 」『愛知敎育大學쩌究報告』(A文·社顧爛) 23, 1974: 
24, 1975:26, 1977 
「 Tattvasarpgrahaf;칩야 0akasa批判」『印佛昭』 27-2, 1979 
「Tattvasarpgrahaf;원야&時間方角批判」『印佛冊』 31-1, 1982 
「 Tattvasarpgrahaf;칩너&有分·部分批判」『東i敏뾰敎』 28, 1983 
제 11장 Gur:iapadartha parik$a 
裵田돼男 「個別性(prthaktva)批判ι-'JV'τ」『東i힘뺑敎』 16, 1971 
「갖 "/ r 17 7 →fν7、、 7,..-,i;섭 1t0 →fν ::ZiJ-7批判 1~---JI,. 、τ」『 日本佛
敎學會年報』 40, 1975 
「Tattvasarpgrahaι칩너&分量批判」『印佛鼎끼 29-1, 1980 
「 Tattvasarpgraha 和譯解說(6) 」 『愛知敎育大學昭究報告』 (A文·
社會科學編) 30, 1981 
「同 (7) 」『東海佛敎』 26, 1981 
「同 (8): (9) 」 『愛知敎育大學昭究報告』 (A文·社會科學編)31, 1982: 
32, 1983 
제 12장 Karmapadartha parik$a 
裵田행男 rTattvasarpgrahaf;칩 1t6 運動批判」 『印佛冊』 24 1. 1975 
총月 心 「Tattvasarpgrahafζ힘남&運動句義批判」 『龍大院紀要』4, 1983 
제 13장 Samanyapadartha parik$a 
Hishida, Kunio:On “samanya” introduced in the Tattvasarpgraha, 
『印佛昭』 25-1, 1976 
제 14장 Vise$apadartha parik$a 
裵田郭男 「;?、y r177-ttν?’ 7,,.,i;칩1t0H용論說批判 rJ 1 ~ 工→;.,,커,σ)章i: 
?μτ」 『東i짧뼈敎』 9·10,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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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장 Samavayapadartha parik$a 
裵田행男 「Tattvasarpgrahaηsamavaya批判ι?μτ」 『印佛昭』 15-1,
1967 
「Tattvasarpgraha피쉰너&合批判」 『印佛昭』 22 l, 1973 
제 16장 Sabdartha parik$a 
伊原照運 「 ;7 、y r7、'-lj- L')、‘당 ,,.,i;於1t0 /if-"說f:---::>ντ 」 『文化』 15 l, 
1951 
太田心海 「「; 터£」η對象i:-') \.'τ-Tattvasamgraha, Sabdarthapa 
rik$a管見」 『住쩔龍용短期大學紀要』 28·29, 1973 
「法稱ε寂護σ)/;f /\說」 『印佛昭』 24-2, 1976 
小林信彦 rTattvasarpgrahaf;批判증 tL0Brahmaη意味論」 f1 ν F學試
論集』 6• 7, 1965 
全 致洙 「Tattvasarpgrahaσ)/;f /\說i:용 it 0 samanadhikarar:iyaη 
議論」『印佛鼎』 35-2, 1987 
제 17장 Pratyak$alak$ar:ia-parik$a 
服部正明 r c률理鋼要』σ〕直接知覺(Pratyak$a) 論」 『 日佛年報』 25, 1959 
제 18장 Anumana-parik$a 
泰本 顧 「五分作法σ)→考察 ~커?←ν 7'77/7' σ)反論송@)〈·?τ」 『印佛昭』
9-1. 1961 
제 19장 Pramar:iantara-parik$a 
島 義德 「Santarak$ita0abhava 批判」 『印佛昭』 30 2, 1982 
제20장 Syadvada parik$a 
제21장 Traikalya parik$a 
萱H:J 見 「Tattvasarpgrahaι칩야&三世實有批判|;?μτ」『印佛昭』 8 2, 
1960 
「寂護σ)三世實有批判論 -Tattvasarpgraha, Traikalyaparik$a 
」 『東洋大學大學院紀要』 1. 1964 
住住木現JI頂 『佛敎i:김1t0時間論σ)昭究』淸水弘文堂, 1974(附錄 實義要集
$畢-三時分析章釋解)
生井 衛 「Tattvasarpgraha i:원 1t0前世σ)論證」 『印佛昭』 25-2,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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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장 Lokayata←parik~a 
宮板看勝 r~ 켜? ν >171~>7σ; f專&장햄챔굶哲學-Tattvas밍pgrahap따uika. 
Chap ‘XXII 창中心ε Lτ」『密敎文化』71·72, 1965 
生井智紹 「TSt;쉽tt~<心身〉σ)問題 後期佛敎徒t.: J: ~ Barhaspatya批判
[VI 2〕」 『密敎文化』 157, 1987 
제23장 Bahirartha parrk~a 
管tB 見 「播훌實論|ζ침tt0 識說↓;"".)It•τ 」 『宗敎鼎究』35-2(170)' 1960 
「The Examination of the external object in the Tattva-
sarpgraha」 『印佛鼎』 10-2, 1962 
「On self• cognition(svasarpvedana) in the Tattvasarpgraha」
『印佛昭』 11 2, 1963 
「Santarak~ita’s criticism on the paramanuvada in the 
Tattvasarpgraha」 『印佛昭』 12-2, 1964 
「構률實論外境批判章lζ칩tt6佛智σ)問題」 『宗敎鼎究』 176, 1963 
「寂護σ)識論」『東洋大學紀要文學部編』 18, 1964 
「寂護σ)外境批判t::: "".)\,<τ」『印佛昭』 13-2, 1965 
「『構률實論』外境批判章譯註(→)」 『勝又記念論集』 1981 
「同(二)」『王生記念論集』 1985 
太田心海 r認識σ)對象l;關τ&考察 Tattvasamgraha, Bahirarthapa-
rrk;;ac7)和譯鼎究(上);(下)」『住貨龍삽學會紀要』 14,1968:17,1970 
票原尙道 「Tattvasarpgraha, Bahirarthaparik~at:::;f, ι bh6形象虛爾
論t:::"".Jv•τ-Sarvajfia ε Cittantara-」 『印佛昭』42-2, 1994. 
제24장 Sruti parik$a 
大前 太 「Tattvasarpgrahat二칩너 6 Vedapauru$eyatva(Vedaσ)非A寫
性)批判」 『印佛昭』 34-2. 1986. 
제25장 s、rata]:ipramanyavada parik$a 
제 26장 Atindriyadarsipuru:;;a parrk:;;a 
川µ倚信定 rTattvasarpgrahaι引用증섰t:::Sarvajfia 批判說」 『印佛昭』 11-
2, 1963 
「法장知6Jdi存在T 6 iP Tattvasarpgraha t;칩난&佛敎· 2. -
?-νf 學派σ)論爭」 『平川還歷記念』 1975 
木村誠司 「Tattvasarpgrahat;침야& sarvajfia 論爭」 『關大大學院佛敎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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昭究會年報』 16, 1983 
i度邊重期 「TATTVASAMGRAHA XXVI kk 3247-3261 et kk 
3622-3646」 『佛敎思想、史論集II』 1988 
* 일본어에 의한 『構륨實論』의 완역은 없지만, 영역에 의한 완역은 다음의 
것이 있다‘ 
Ganganatha Jha, The Tattvasamgraha of Shantarak$ita with the 
commentary of Kamalashila, 2 vols., Gaekwad ’ s Ori-
ental Series LXXX:LXXXIII, Baroda, 1937:1939 (repr 
Delhi, 1986) 
3.3. 二歸分別論細流
쥬냐나가르바의 『이제분별론』에 대한 산타라크시타의 주석으로, 산타 
라크시다의 사상 형성 과정을 밝히는 중요한 저술이다. 즉 산타라크시타 
의 사상 형성에 쥬냐나가르바의 영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저술로, 이 저 
술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않다 아마도 『중관장영론」의 저자와 『이제 
분별론세소』의 저자를 다른사람으로 간주한 총카파(Tsong kha pa)의 견 
해가 이 저술에 대한 연구를 늦추게 한 하나의 요인이라 생각되지만, 이 
두 저술은 동일인에 의한 것으로, 또한 중관파와 유가행파의 ==請說에 대 
한 논쟁이 쥬냐나가르바 이후 산다라크시다에게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이 
는 중요한 문헌이다 이 저술은 필자의 학위 논문 테마이기도 하다‘ 
〔일역〕 
李 泰昇, 『二請分別論細統』 σ)昭究, 騎澤大學博士學位論文, 1993 
* 『二請分別論細표」σ)昭究의 내용 
본 논문은 필자의 학위논문으로 다음의 3부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부‘ 연구‘『이제분별론세소』를 중심으로 한 후기중관사상의 전개에 대하여 
제2부, 번역 , 『이제분별론』과 『이제분별론세소』 
제3부- 『이제분별론세소』의 티베트 택스트 
부록 1)중관장엄론 科文 2)어휘 3)참고문헌 
446 일본의 인도철학‘불교학 연구 
〔연구〕 
松本史閔 「佛敎論理學派η二請說」 (上) · (中) · (下)『南都佛敎』 45. 46·47:1980 
1981, 1981 
松下T宗 r Satyadvayavibhar'lga v:rtti昭究창& <· &諸問題」『龍大佛敎文化鼎
究所紀要』 23, 1984 
李 泰昇 「『二調分別論細越』σ)作者i=--::i~'τ 」 『印佛昭』 41 2. 1993 
「『二請分別論細統』 ε 『中觀莊嚴論』」 『印佛鼎』 43-2, 1995 
3.4. 中觀莊嚴論領 및 自流
후기중관파의 사상적 특성을 나타내보이는 산타라크시다의 드는著로서, 
97게송과 자신의 註로 이루어 지고 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은 산타라크시 
다 자신의 二調說을 설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勝義의 입장에서 산다라크 
시타 독자의 「離--多性證因」을 통한 一切法無自性의 논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유부, 경량부, 유가행파를 차례로 비판해 가며 중관 
을 최우위에 두고 있다. 世倚에 대해서는 쥬냐나가르바와 깊은 관련을 보 
이고 있으며, 특히 세속의 정의와 관련해 다르마키르티의 용어도 쓰여지 
고 있다. 이 저술이 후대에 끼친 영향은 상당히 크며, 산타라크시다가 티 
베트에 불교를 전한 장본인인 까닭에 티베트에서도 크게 중시 연구되고 
있다. 
〔일역〕 
-椰 lE道 「『中觀莊嚴論」σ)和譯鼎究(1) 」 『京都庫業大學論集」 2-1, 1972 
「『中觀莊嚴論』η和譯昭究(2) 」 『密敎學J 9, 1972 
「空觀ε解脫-『中觀莊嚴論』第67 901옮σ)昭究-」 『佛敎思想、8 解脫』
平樂놓書店, 1982 
『中觀莊嚴論σ)鼎究』 文榮堂, 1985 
* 『中觀莊嚴論σ)鼎究』의 주요내용 
이 책은 이치고씨의 연구논문과 번역을 수록한 『중관장염론의 연구』와 영문 해 
설과 티베트 택스트를 담은 『MADHY AMAKALAMKARA』의 2권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 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마츠모토 시로의 서평을 겸한 논문(「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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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관사상의 해명을 위하여」)에서 상세히 다루어지고 있으며 , 이 책의 출간으로 인 
해 얼본에서의 후기중관파 연구는 한 전기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다. 
『중관장염론의 연구』에는 1)저작목적에 관한 산타라크시타, 카말라실라의 견 
해에 대하여, 2)극미설 비판, 3)산타라크시타의 외계실재론 비판, 4)산다라크시 
타의 유식비판, 5)슈바굽타와 산다라크시타, 6)산다라크시다의 해탈론 등 6편의 
논문이 실려있으며, 티베트 택스트로서는 산다라크시타의 『중관장엄론』 외에 카 
말라설라의『중관장염론세소』의 티베트 택스트도 동시에 로마나이즈되어 있다. 아 
울러 게송에 대한 영역도 이루어 지고 있다‘ 
〔연구〕 
上山大l埈 「 /-'(>-ν 7?''.J/ 갖σ〕敎學的特質 『中觀莊嚴論」 l;쉴 it~敎示方法|二 
i〕pτ」『印佛昭』8-2. 1960 
「:/커?→ν 당;IJ;; :/갖 σ)二請說」 『印佛鼎』 9-2. 1961 
「f兪예U行中觀派~=김Ito唯識說|;?μτ」『印佛댐주』 10 2, 1962 
山口 益 r中觀莊嚴論σ〕解讀序說」『千鴻博士古橋記念論文集』 1964 
握山雄→ 「佛敎l;힘 Ito 碩想、 ε哲學」『哲學昭究』 512, 1969 
r :/ -γ ν 당;'7'.J/?' σ)批判哲學」『佛敎σ)比較思想論的빠究』 1979 
Yuichi Kajiyama. Later Madhyamikas on Epistemology and 
Meditation. Mahayana Buddhist Meditation. ed. by M. 
Kiyota, Honolulu. The Univ. Press of Hawaii. 1978 
小山-行 r中觀莊嚴論σ)識論批判」 『印佛昭』 25 2. 1977 
-椰lE道 「輸빼行中觀派」 r講座大乘佛敎7· 中觀思想』春秋社, 1982 
松本史期 「後期中觀派σ)空思、想、 f兪애U行中觀派lζ?μτ→」 『理想、』 No.610. 
1984 
r後期中觀思想、σ)解明 l;向itτ- -椰正道EX; 『中觀莊嚴論σ)1i}f究』 창 
中1C;、 lζ←」 『東洋學術cliff究』 25-2. 1986 
小林 守 「『中觀莊嚴論』 i:::h ιtL0形象훌實說」 『印佛昭』 33-1, 1984 
「形象률實〈-째半塊〉說i:::--::iv•τ 」 『印佛昭』 36 • 2. 1988 
「『中觀莊嚴論』 ε 깐σ)注釋書송쩌〕 <· &二,三σ)問題」 『佛敎學』26,1989
福田洋- 「-째半塊論k 따강仁-jp」 『日本西藏學會會報』 33, 1987 
山口瑞鳳 「:/-'(> ν 당?';; :/갖σ〕中觀」 『成田山佛敎昭究所紀要』 11 l, 1988 
「 日本ι傳b ι 강 iP-:J fζ中觀哲學-觀念論「相依↑生」σ)排除」 『思想、』
1991, 4 
r 「緣起生」σ)復權-寂護|二£ &淸용·法稱σ〕刺那滅論批判」 『成田山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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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껴뮤究所紀要』 14, 1991 
森山淸澈 「後期中騙@ε形象훌實論·形象虛爾論 않kyabuddhi, Praj떠karagupta, 
Kambala-」 『印佛돼』41-1, 1992 
「後期中觀派ε形象률實論及U;、形象虛偶論-形象(akara) ε三性說」 『印
佛껴升』42 l, 1993 
李 泰昇 「『中觀莊嚴論』σ)成立i::關τ&→考察」 『印佛鼎』 40 l, 1991 
「Dar ma rin chenσ) 『中觀莊嚴論備忘錄』|;?μτ」 『韓國佛敎學
SEMINAR~ 5, 1993 
3.5. 기타 산타라크시타의 저작 
이상의 저술외에도 산다라크시타에게는 『麗正理註細說義』 『律構二十
註』등과 같은 저술이 남아있지만 이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커지지 않 
고 있다 특히 『쟁정리주세설의』는 다르마키르티의 『諸正理論』에 대한 주 
석으로 다르마키르티와의 관계를 보이는 좋은 예라 생각되지만, 실제 연 
구는 거의 없다. 『율의이십주』도 산타라크시다의 계율관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되며, 앞으로의 연구가 요망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밀교부에 속하는 
저술로서 그 진위를 알 수 없는 몇몇 작품이 산다라크시타의 저술로 거론 
되고있다. 
4. 카맏라싱라 
4. 1 ‘ 생애 및 저술 
4.1 1. 생애 
카말라실라는 티베트불교 初專期의 대사건인 「삼에의 宗論」에 있어 중 
국의 輝f曾 摩詞術과 대론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장차 티베트에 인도 
불교와 중국불교가 대립할 것으로 그때는 자신의 제자인 카말라실라를 부 
일본의 후기중관파 연구 449 
르라」고 한 산다라크시타의 遺言에서도 알 수 있듯 산타라크시타의 철저 
한 신임을 얻고있던 제자로서, 그가 「삼에의 종론」에서 마하연을 굴복시 
킴으로서 티베트불교의 미래를 결정짓는데 절대적연 역활을 하고 있다. 
이 「삼에의 종론」이 대사건이었던 만큼 티베트에 있어 카말라실라의 行題
은 꽤 상세히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 인도에서의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는 것이 없다. 단지 카말라실라가 산타라크시타의 다수의 저 
술에 주석을 붙이고 있는 점과 산타라크시타의 유언등을 통해, 차말라실 
라는 산다라크시타와 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였음을 알 수 있을 뿐으 
로 구체적연 점에 대해서는 不明인 것이 많다 하지만 티베트에서의 행적 
에 대해서는 그가 티송데첸 왕때 (742 ∼ 797) 에 티베트에 들어오i-(794)' 그 
왕의 入會하에 상에의 대승원에서 중국의 마하연과 대론하여 마하연을 굴 
복시켰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는 「不思不觀」의 션을 닦으면 곧바로 불성 
이 현현하여 성불하므로 六波羅寶 등의 善行을 구태여 닦을 필요가 없다 
고 주장하는 마하연의 설에 대해 「불사불관」이란 기절의 상태와 같은 것 
으로, 또 그것은 空性의 知마저도 버린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진 
정 요구되는 無分別智란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체법은 
무자성이다”라고 하는 맹확한 확신을 가지고 오랫동안 공성의 지를 수습 
함으로서 비로서 얻어지는 것이라 하고 있다 이려한 대론의 결과 마하연 
을 굴복시켜, 마하연은 티베트를 떠날 수 밖에 없었지만, 카말라실라는 
티송데첸왕의 죽음과 전후한 시기에 마하연이 보낸 자객에 의해 암살되어 
졌다고 하고 있다. 이 「삼에의 종론」과 관련한 카말라실라의 사상은 그의 
『수습차제」를 통해 엿볼 수 있지만, 그의 또 다른 저술인 『중관광명론』은 
실제 후기중관파의 3대저술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이와갇이 카말라 
실라는 티베트불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은 물론, 후기중관파 
전체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4.1.2. 저술 
차말라실라의 저술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눌수 있다. 즉 因明에 관한것 
과, 般若經의 주석에 관한 것, 中觀에 관한 것, 修道論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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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명에 관한 것 
『構員實論細禮」 (Tattvasarngraha pafljika, P.No.5765:D.No.4267) 
『正理-1商論前品鋼要』 (N yayabind upurvapab;;a sarnksipti. P. No. 5731: 
D ‘ No.4232) 
(2) 반야경 주석에 관한 것 
『聖般若波羅魔多七百煩註않』 (Ary as aptasa tikaprajfiaparami ta-trka, 
P.No.5215 :D.No.3815) 
『聖能斷金剛般若經註統』 (Arya vajracchedikaprajnaparami ta tika, 
P.No.5216: D.No.3817) 
『般若心經註統』 (Prajfiaparamitahrdaya nama tika, P.No.5221 :D. 없음) 
『聖入無分別院羅尼註站」 (Aryavikalpapravesadharal)l-tika. P.N o.5501: 
D.No.4000) 
『聖積추經註統』 (Aryasalistambaka trka, P.No.5502:D.No.4001) 
(3) 중관에 관한 것. 
『中觀莊嚴論細統~ (Madhyamakalarnkara pafijika.P.No.5286: D.No.3886) 
『中觀光明論』 (Madhayamakaloka. P.No.5287:D.No ‘3887) 
『률實光明論』 (Tattvaloka nama-prakarai:ia. P.No.5288:D.No.3888) 
『←돼法無自性論證論』 (Sarvadharmasvabhavasiddhi.P.No ‘ 5289:D.No. 
3889) 
(4) 수도론에 관한 것-
『흉提J이|찢習」 CBodhicittabhavana. D.No.3913 〔한역〕홈提心觀釋, T.No ‘ 
1663) 
『入輸{加修習論』 (Yogabhavanavatara. P.No.5313. D.No ‘3918) 
『修習次第』 CBhavanalζrama. 『初篇』 P.No.5310. D.No.3915, 〔한역〕廣釋 
홈提心論, T.No.1664; 『中篇』 P.No.5311. D.No.3916: 『後篇』
P.No.5312. D ‘ No ‘ 3917) 
4.2, 修習次第
이 저술은 중관의 수도론인 漸I콤의 입장에서 요가행자가 설천해야할 수 
습의 과정을 해설한 3편의 작품으로 이루어져있다 초편은 聞思修의 3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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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확립되어야 할 -切法無我의 가르침과 그 내용이, 중편은 그 가 
르침의 수습방볍, 후편은 그 수습의 果報등이 설명되고 있다. 이 저술은 
〈삼에의 종론〉이후 티베트왕의 요청에 의해 티베트에서 저술되었다고 한 
다 
〔일역) 
芳村修基 『 4 ν F、大乘佛敎思想、冊究-iJ?7/ 당η思想、-』百華짧, 1974 
* 『 1 ν 1;、大乘佛敎思想、昭究』의 내용 
이 책은 전체적으로 제 1편;삼에 (bSam yas) 논의와 카말라설라의 사상, 제2 
편;티베트 불교자료의 2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의 연구와 내용은 제 1편에 
서 다루어 지고 있지만, 제2편에는 덴차르마 목록에 대한 정리등 귀중한 자료가 
실려 있다‘ 제 1편은 전체 6부로 구성되어 삼에종론에 대한 구체적연 접근이 이루 
어지고 있다. 6부는다음과같다. 즉제1부·역사적 검토, 제2부·사상의 문제, 제3 
부;카말라실라의 수습차제·역주, 제4부,광석보리섬론, 제5부 삼에 제 1비문의 교 
의와 연대, 제6부’부톤의 티베트 볼교사이다 이 제 1편의 내용에서 보듯 카말라 
실라의 『수습차제』에 대한 번역 및 『광석보리섬론』과의 대조도 이루아지고 있으 
며, 또한 제 1부에서는 카말라실라의 사상적 배경으로서 쥬냐나가르바의 『二請分
別論領』 및 청변의 『中觀義鋼要』등에 대해서도 고찰이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단지 카말라실라의 사상 뿐만아니라 후기중관파 일반 및 티베트불교 전체를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연구〕 
芳村修基 「 7J77/ 당η{I多習次第」 『佛敎學鼎究』 8·9. 1953 
立花孝全 「大悲σ〕考察-Bhavanakrama창中心ε Lτ」 『印佛E퓨』 13-2, 1965 
r 方77/ 7i;원lt0大悲觀」 『中村元博士還歷記念論集, 4νF思想、
ε佛敎』春秋社, 1973 
「 7J77/←7l;김lt0大悲觀(二) 大悲σ)用lζ?μτ」『佛敎σ)實錢原理』
山喜房佛書林, 1977 
東 武 「 7J77ν-7η마|.習次第』-ξσ)著作장60 <ν?τ」『印佛댐주』 14 2, 1966 
「 i;?당 /-7η敎學피?μτ」『文化』31 4, 1968 
「同(續)」『同』 32-2. 1968 
永見光章 「Bhavanakrama l;引用증 :tu~ S amadhiraj a <7)-偏피?μτ」 『豊
山學報』 13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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場山 明 rKa'malasila<l)Bhavanalζramafζ引用증 ht-:維摩經」 『東方學』 38, 
1969 
-島lE률 「 i;77ν 7σ〕止觀f::-:Jv 、τ」『天台學報』23, 1981 
「 h77 '/-7<7)佛身觀」『天台學報』24, 1982 
「『大 日經』끼三句義 £ 홈鐘道」 『天台學報』26,1984
「『홈提道次第廣論』 l;與£ f;『修習次第』σ)影響〈春摩多·옮錄舍那章〉」 
『天台學報』 27, 1985 
伊購敎宣 「三句思想、f::-:Jv>τσ)--考察 『廣釋홈提心論」σ)三句|ζ-":> \.'τ」『豊山
紀要』 9, 1981 
「『廣釋홉提心論』σ)三句 f:'.:-:Jι 、 τ」『豊山紀要』 10, 1982 
↑업P故克己 「碩댐ε 漸|홈-h77 '/ 5η『修習次第』」『講座大乘佛敎7· 中騙思想、』
春秋社, 1982 
Kiyotaka Goshima ’ The Tibetan Text of the Second Bhavana-
krama, Kyoto.1983 
森山淸徵 「Kamalasilaσ)唯識思想、ε修道論-f兪빼行中觀派σ)唯識說θ)觀察k 
超越-」『佛敎大學A文學論集』 19. 1985 
漢野守信 「『修習次第』 l二說力'h62種類σ)폼提心lζ?μτ」『印佛昭』 36 2. 1988 
松下T宗 「敎熺本修習次第 ε混成文敵」 『印佛冊』 38-2, 1990 
4.3, 中觀光明論
이 저술은 카말라실라 曉年의 저작으로 그 내용의 방대성에서 그의 중 
관사상을 집대성한 저술이라 할 수 있다. 그 구성방식은 먼저 前主張
(purvapaksa)을 정리하여 제시한 뒤 後主張(uttarapaksa)에 있어서 그 
것을 하나하나 비판해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 序頭에 「일체법무자성 
을 증명하기위해 이것을 짓는다」고 설하고 있듯이, 그 내용의 주제는 聖
典과 論理에 의해 일체법무자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카말라실라는 그 주 
제와 관련한 갖가지 문제를 고찰한 뒤 마지막에 -乘(ekayana)을 선양하 
며 논을 마치고 있다- 이 저술은 티베트에 있어 쥬냐나가르바의 r이제분 
별론』, 산타라크시타의 『중관장엄론』과 함께 「東方딩立家의 3론」으로 간 
주되고 있다- 에지마 야스노리(江島惠敎)에 의해 이 저술의 내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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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개관은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연구단계에 있다고 생각 
된다-
〔일역〕 
小林 守 「方?당/→당η離-多論證-『中觀明』試譯(上)--」 『論集』 13, 1986 
「同(下)」 『文化』 53-1/2. 1989 
〔연구〕 
江島惠敎 「Kamalasilaι)無自性性論證」 『東方學』 41, 1971(改鎬再錄, 江島
『中觀思想、σ)展開』春秋社, 1980) 
松本史朋 「Madhyamakalokaη-乘思想--乘思想、σ)隔究(I)-」 『費洞宗昭
究員昭究生鼎究紀要』 14, 1982 
Seitetsu Moriyama 「The Yogacara-madhyamika Refutation of 
the Position of the Satyakara and Alikakara-vadins of 
the Yogacara School, PartIII」『佛敎大學A文學論集』 18, 1984 
森山淸澈 「 h77/←당α〕唯識批判 i::.7"Jv7츄-/ι71 σ)經量部說-無딩性論證 
α)視座;tatsarupyaεtadutpatti 」『佛敎大學昭究紀要』72, 1988 
r「中觀光明論」 ε 『디 -+t Jι宗義書』」『佛敎論盡』32, 1988 
「『後期中觀派σ)二請說εpramaua」『印佛鼎」 39-1, 1990 
「?鍵§中觀派ε?'";ι?츄 /ν71 (2) 「空」창띤&論爭 LaksaJJasuny a ta 
εSvabhavanupalabdhi」『佛敎大學昭究紀要』74,1990
「Madhyamakalokaη無自性論품ε 『佛J生論』」 『印佛昭』40-1, 1991 
松下T宗 「無g性說£密意趣 中觀光明論l;見ιh6 中觀派批判σ)背景」 『佛敎
學껴뮤究』43, 1987 
「中觀光明論l;見ιh6無自性說批判←聖敎i= J: {, p今味 」『印佛昭』
35 2. 1987 
小林 守 「『中觀明』 i=김 tto離一多論證l二?μτ」『印度學宗敎學會 論集』 12.
1985 
「無自性性論證ε所依不成(asrayasiddha)σ)問題-h77/-7σ)
『中觀明』장中心ε Lτ 」 『文化』 50 3/4, 1987 
生井智紹 「Kamalasilaσ)〈-乘思想〉|二?μτ」『印佛昭』 38 2, 1990 
計良隆世 「Madhyamakaloka (;칩야&不確定因η誤露며避|;? μτ」『印佛昭』
40 l, 1991 
r不確定因σ)誤흉回避띠섭lt o gamya-gamakabhavaη確立ε 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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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σ)問題1=-:i μτ」 『印佛昭』41-1. 1992 
4.4. -切法無自性成就
이 저술은 『중관광명론』과 그 주제 및 다루는 내용이 거의 일치하며, 
분량도 『중관광명론』의 1/6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略本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저술이 카말라실라가 티베트에 들어오기 전, 인도에서 
저술된 것을 비쳐보면 이것이 『중관광명론』의 底本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 
다. 
〔일역〕 
森山淸微 「 t;-r7~-7 σ)Sarvadharmanibsvabhavasiddhiη和譯昭究
(1) 」 『佛大院紀要』 9. 1981 
〔연구〕 
「同 (2) 」『同』 10,1982
「方?당 ν 당꺼無自性論證ε;7γι?츄←jν71 σ)因果論 Sarvadha-
rmanibsvabhavasiddhi 和譯昭究(3)-」『佛大紀要』71,1987
「An Annotated Translation of Kamalasrla‘s Sarvadhar-
manibsvabhavasiddhi, Part IV」『同』 69, 1985 
Seitetsu Moriyama 「A Synopsis of the Sarvadharmanibsvabhava-
siddhi of kamalasrla (1) 」『印佛昭』30 2. 1982 
森山淸微 「KamalasrlaηSarvadharmanibsvabhavasiddhi(SDNS)解
說」 이뼈敎文化昭究』33, 1988 
4.5. 홈提心修習 
이 저술은 나가르주나의 저술이라 일컬어지는 偏文 『홉提心釋』 (P.No. 
2665:D.No.1800)과 쥬냐나가르바의 『f兪뻐修習道』등과 유사한 보리심의 
수습을 설하는 작품이다. 하지만 나가르주나의 散文 『보라심석』 (P.No. 
2666:D.No.1801)과 그 내용이 매우 유사하여 , 차말라실라가 이 『보리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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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입수해 약간의 수정을 가해 저술한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역〕 
酒井累閔 「폼提心觀釋ε홈提,c,、離相論i::--::; ι 、τ 」 『密敎文化』4, 1948 
〔연구〕 
森山淸微 「Kamalasilaσ)唯識思想、£修道論-f兪애D行中觀派σ)唯識說σ)觀察ε 
超越 」『佛敎大學A文學論集』 19. 1985 
生井智紹 r佛道σ)體系ε輸해nσ)階J閒 〈폼提J이修習) I二關聯 Lτ」『 日本佛敎學年
報』54, 1989 
4.6. 기타 
카말라실라의 『入輸빼修習』에 대한 다음의 연구등도 있다 
生井 衛 「西藏文『入f兪{JJD修習』和譯(I) 」『佛敎學會報(高野山大學)』創刊號, 1968 
5. 하리바드라 
5.1 생애 및 저술 
5. 1 .1 생애 
하리바드라의 생애에 대해서도 명확치 않다. 하지만 티베트문헌에 의하 
면 그는 왕족출신으로 후에 출가하여 『般若經』을 연구하였다고 한다. 다 
라나타 불교사에 의하면 산타라크시타에게서 중관의 뜻을 배우고, 폈師언 
바이로차나바드라로 부터 『반야경」과 『現觀莊嚴論』에 대해 배운뒤 동방 
의 카샤르파니에서 미록의 秘法을 성취하던 중 꿈속에서 미록으로부터 
「지금 교의가 일치하지 않은 다수의 반야경 주석이 있는데 어느 것을 따 
르겠는가」라고 하는 말을 듣고 『반야경』의 주석서를 쓰기로 마음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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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그후 얼마되지 않아 다르마팔라(Daramapala)왕의 초청을 받고 
또 트리차투카 춤院에서 수천명의 청중들 앞에서 반야경에 대해 강의하였 
는데, 이 강의가 곧 그의 현존하는 주석서라고 한다. 그의 주석서는 산스 
크리트原本이 남아있고, 아울러 쥬냐나가르바, 산타라크시다, 카말라설라 
등 후기중관파의 저작을 다수 언용하고 있는 까닭에, 후기중관파의 사상 
에 대한 산스크리트 원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5.1.2. 저 술 
그에게는 다음과 같은 저술이 있다 
『뿜「L千領般若波羅寶多釋 現觀莊嚴즉빼明』 (Arya-a$tas삶iasrika-prajηaparamita­
vyakhya Abhisamayalarnkaraloka, P.No.5189:D.No.3791) 
『般若波羅寶多敎誠 現觀莊嚴論註』 (Abhisamayalarpkara-nama• prajnapa 
ramitopadesa-sastra-vrtti. P.No.5191; D .N o.3793) 
『博애B섬3功德寶集頭細統』 (Bhagavadratnagunasarpcayagatha-pa대ika. 
P.No.5190 :D.No.3792) 
이 중 『博애U控功德寶集領細越』는 하리바드라의 저작으로서 의문시 되 
고있다. 
5.2. 聖八千領般若波羅寧多釋 現觀莊嚴輪光明(大註)
미륙의 저술이라 일컬어지는 『現觀莊嚴論』은 『二萬五千頭般若經」어1 대 
한 주석으∼로 총272게송, 전체 8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리바드라는 이 
『현관장염론』을 주석해가면서 그 科文의 내용에 따라 『八千領般若經』을 
주석하였는데 그것이 곧 이 『大註』이다. 『2만5천송반야경』은 곧 『8천송 
반야경』이 증광 확대된 것인 까닭에, 이 『대주』는 동시에 『현관장염론』의 
해설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대주』는 일찍이 오기하라 운라이(族原 
雲來)에 의하여 산스크리트 校訂本이 출간되는 등 문헌적언 기초작업이 
이루어졌지만, 그에 비해 연구는 그다지 진행되지 않은 듯하며 근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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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연구의 활기를 띄고 있다‘ 
〔산스크리트 교정본〕 
Unrai Wogihara: Abhisamayalarnkaraloka Prajflaparami tavyakhya, 
The Work of Haribhadra. Tokyo, 1932-35 
〔연구〕 
孤頂雲來 「現觀莊嚴論煩」 『密敎』4-3, 1914 
「現觀莊嚴論|二就Pτ」 『日本佛敎學會年報』 l, 1929 
「現觀莊嚴論l;依準난&八二F項般若波羅寶、多經注解」 『大正大學昭究
紀要』 10, 1931 
橋本光寶 「藏文明解(現觀)莊嚴論σ)繹」 『聖語昭究』 l, 1933 
톨野龍海 「,,,!Jr'}·" 당 σ)中觀f敵0說」 『宗敎鼎究』 131, 1952. 
「/°' 1) /'、 F 주θ〕境論i::--::>v'- τ」 『宗敎昭究』 133, 1952 
「/' 1) 서 F7i;김 tt0行論」 『日本佛敎學會年報』30, 1965 ‘ 
天野宏英 「〈現觀莊嚴論釋)0'}t文斷片」 『東北佛敎文化鼎究所年報』3, 1962 
「/\ 1) /야ε 당 꺼佛身論」 『宗敎昭究』37 4(179), 1964. 
「/' iJ /" F 당η二調說」 『印佛昭』 13-2, 1965 
「因果論η--資*←-/\ IJ /" F fσ)解釋」 『金會博士古橋記念, 印度學佛
敎學論集』 1966
「因果論lζ?μτ ,1,l),1<f."7 σ)갖、、/ι?츄/ν71 批判-」 『印佛昭』 15
2, 1967 
「現觀莊嚴論釋σ)著作問題」『宗敎昭究』41 3(1964)' 1968 
「現魔聽嚴論σ)著作目的|;?μτ」『印佛昭』 17 2, 1969 
Seitetsu Moriyama; KamalaS!la’s and Haribhadras refutation of the 
Satyakara and Alikara-vadins of the Yogacara School, 『印佛
昭』 33-1, 1984 
森山淸微 「Kamalasila c Haribhadra- f兪빼行中觀派η學說ε 系統-」 『佛
敎論講』 30, 1986 
「 Kamala힘laεHaribhadra- -切智者η智σ)證明장띤?τ」 F印
佛昭』35 l, 1986 
용口富士夫 「『現觀莊嚴論」|二칩lt0種姓σ週別」 『印佛댐주』 37-2,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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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般若波羅靈多敎誠 現觀莊嚴論註(小註)
이 『小註』는 『大註」의 鋼要書적인 저술로서, 『대주』 가운데어l 반야경의 
주석과 관련이 없는 부분을 생략한 것으로, 그 양에 있어서도 『대주』의 
1/6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대주』가 게송의 주석을 게송 앞에 놓아 설명 
하는데 비해, 『소주』는 게송을 앞에 놓고 그것에 대한 주석을 후에 붙이 
고 있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를 보인다. 이 『소주』는 『대주』의 略本이라고 
할 수 있는 까닭에 『대주』를 연구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 『大註(’ grel chen)』이、註(’ grel chun)』란 말은 일반척으로 티베트에서 쓰 
여지는 명칭이다. 
〔일역〕 
률野龍海 「/'-1)/"F7小註σ)昭究(-)」『佛敎論盡』8, 1962 
r 同(二)」『佛敎論輩』9, 1962 
「同(三)가大正大學冊究紀要」』 52, 1967 
「同(四)」『佛敎文化鼎究』 14, 1968 
『現觀莊嚴論σ)昭究』山喜房佛書林, 1972 
* 『現觀포嚴論σ)鼎究』의 내용 
이 책은 제 1부 〔연구], 제2부 티베트문 『현관장엄론 소주』和譯·註, 索引, 別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 1부는 제 1장‘현관장엄론, 제2장‘현관사상의 2부분으로 
이루어져 현관장엄론과 관련된 사상 전반을 연구 고찰하고 있다. 특히 제 1장의 현 
관장엄론에서는 주석자언 하리바드라의 사상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행해지고 있 
으며 , 또한 別表에서는 『소주』 『대주』 『대반야경』 셋에 나타난 용어의 대비 즉 티 
베트어·산스크리트어·일본어의 대조표가 실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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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칸반라 
6.1. 생애 및 저술 
6.1 ‘ 1 .생애 
캄발라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않고 있다. 단지 그가 바니타데바와 
쥬냐나가르바와 동시대의 인물이라 하는 점과 밀교의 학승이라고하는 점 
이 알려지고 있다. 티베트 대장경에는 캄발라 또는 Lwa ba po라는 이름 
으로 다수의 저술이 수록되어 있지만, 그 중 대부분은 탄트라부에 속하고 
있다. 하지 만 인도의 사하자바쥬라(Sahajavajra)가 그의 『十률實論註院』 
에서 이 캄발라의 『明뚫』을 인용해 「無形象中觀論者」로 구분하고 있고, 
티베트에서도 이 설을 이어받아 캄발라를 「輸빼行中觀 形象虛偶派」등으 
로 구분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캄발라는 후기중관파의 일원으로 특히 
그의 『九煩』에서는 반야경에 대한 엣센스를 간결히 정리하고 있다. 
6.1.2. 저술 
그에게는 다음과 같은 저술이 였다. 
「明뚫』 (Alokamala, P.No.5866; D.No.3895) 
『般若波羅寶多九煩精義論(九領)』 (Nava:§loka, P.No.5210 D.No.3813: 
T.No.1516 『聖佛母般若波羅寶多九煩精義論』2권, 勝德未衣홈鐘造, 
宋法護等譯)
6.2. 연구 
이 캄발라의 저술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연구가 되어있지 않다. 『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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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약 280게송, 『구송』은 이름대로 9송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번역·연구 
의 대부분은 서구의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있고, 일본내에서의 연구는 
거의 없다 하지만 후기중관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그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의 문헌등이 밝혀지고 있다. 특히 티베트의 「宗義文敵」에서 
는 그를 「유가행중관 형상허위파」로 구분하는 까닭에, 이 종의문헌에 대 
한 연구를 통해 그의 사상은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다 
〔연구〕 
Sh。do KURIHARA 「The Classification of Kambala ’s School」『印佛
핍구』 39 2. 1991. 
〔종의문헌〕 
K. Mimaki: BLO GSAL GRUB MTHA’, Zinbun Kagaku Kenkyusho 
1982 
{참조논문〕 
松本史胡 「Ratnakarasantiθ)中觀派批判(下)」 『東洋學術昭究』 19-2, 1980 
白µ짧顯成 「Sugatamatavibhangabha$ya第四章中觀派σ)敎義和譯」 『南都佛
敎』 55, 1986 
森山淸微 「後期中騙I.Kc形象률廣굶·形象虛癡숨Sakyabuddhi, Prajmkaragupta. 
Kambala-」 『印佛昭』41 1. 1992 
*영역으로는 다음의 것이 었다 
Chr. Lindtner.‘ A Treatise on Buddhist Idealism: 
Kamb ala’s Alokamala, Miscellanea Buddhica. 
Indiske studier V. Copenhagen. 1985 
G.Tucci:Mfoor Buddhist Texts. Part I. Roma, 1956. 
(Delhi, Motilal Banarsidass, 1986) (Section ill, NavaslokI 
of Kambalap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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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타려 
7 .1. 생애 및 저술 
7. 1 .1. 생애 
지다리는 제다리 (J etari)라고도 불리며, 비크라마실라 좋院의 학승으로 
아티샤의 스승이었다고도 전해진다 다라나다 불교사에 의하면 동인도의 
작은 나라 왕비와 바라문의 아들로 젊어서 문수보살에게 가르침을 듣는등 
일체의 학문에 통하였지만, 후에 不動尊에 대해 不信을 일으켜 그 죄를 
멸하기위해 대승의 논서를 다수 쓰도록 다라여신으로부터 권고를 받았다. 
그 후 비크라마실라의 학승이되어 산티데바의 『大乘集폼購學論」 『入홈提 
行論』등어l 주석을 썼다고 한다 이 지타리에 대해서는 하리바드라와 동시 
대의 지다리와 아티샤의 스승으로서의 지타리 2사람이 시대적으로 차이 
보여 지다리 2연설도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그의 저술 가운데 어느 
것이 각각의 지타리에 속하는지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여 
기서는 일단 l언의 지다리를 상정하여 논술하지만, 그럴 경우 지다리는 
대체로 10세기후반에서 11세기 초에 걸쳐 활약한 인물이 되리라 생각한 
다, 
7 .1.2. 저술 
이 지타리에게는 중관관계의 저술 4편, 인식론·논리학 관계 16편, 밀 
교관계 18편 그외 2편 등모두 40여편에 달하는 저술들이 알려지고 있지 
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불교 4학파의 교의를 해설한 다음의 것이다. 
『善遊宗義分別論』 (Sugatamatavibhanga,P.No.5461. 5867: D. No. 3899. 
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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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善遊宗義分別論統』 (Sugatamatavibhanga• bha:;;ya,P.No.5868 :D.No. 
3900) 
이 외에 그의 저술로 중요한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初學地修觀』 (Adikarmikabhumipari:;;kara,P .No.5341. 5407: D .No ‘ 
3945, 4494) 
『흉提心生起受持↑義軟』 CBodhicittotpadasamadanavidhi, P .No. 5363, 
5406; D.No. 3968,4493) 
『心寶淸j爭次第書簡』 (Cittaratnavisodhanakrama nama lekha,P.No. 
5408, 5685: D.N o.4185 ,4495) 
『因實義敎誠論』 (Hetutattvopadesa, S.有, P.No.5758; D.No.4261) 
『생童入門思擇論』 CBalavataratarka, P.5760:D.No ‘ 4263) 
『類否定論』 (Jatinirakrti. S 有)
『不決定論擔離論』 (Anekantavadanirasa, S.有)
이 지타리의 저술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시라사키 겐조(白뼈顯成)에 의해 
거의 독보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에 의해 지타리에 대해서는 상당 
한 부분이 해명되었다고 생각된다. 
7.2. 善遊宗義分別請
이 저술은 불교4대학파의 중심적 교리를 해설한 작품으로, 산다라크시 
다의 『중관장엄론』을 계승하고 있음을 보이는 작품이다. 지타리도 역시 
有部, 經量部, 唯識派를 차례로 비판하며, 자신의 교의가 중관에 근거하 
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문헌에 의거해 티베트에서 그는 일반적으로 
세속의 입장에서 「形象虛爾有펌論者」로 구분되고 있지만, 그가 「形象률實 
論者」라고 하는 견해도 나타나고 있다. 이 저술은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있다 
〔티베트 교정본〕 
Kenjo Shirasaki: The Sugatamatavibangabha:;;ya of Jitari (I) 『神戶
女子大學紀要(文學部扁)」 17-1 (第二經量部, 第三唯識派章) , 
〔일역〕 
白~倚顯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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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同 (II) 『同』 18 1(第四中觀派章), 1985 
同 (III) 『同』 19 1(第-뽑婆沙師章), 1986 
同(IV) 『同』 20 1(第-뽑婆沙師章續흥), 1987 
「 Sugatamatavibangabha:;;ya第二章Sautrantika章和譯」 『佛敎
論講』 21. 1977 
「善遊本宗分別院和譯(→)」『佛敎論議~27,1983(第二經量部章ε第三
唯識派章〈未完〉 和譯)
「Jitariσ)Suga tam a ta vi bhangabha:;;ya和譯(2) 」 『密敎文化』
143,1983(第三唯識派章(續혼 )和譯)
「 Sugatamatavibhangabha:;;ya第四章中觀派η敎義和譯」『南都佛
敎』 55, 1986 
白 u짧顯成 「JitariεMok:;;akaragupta」『타]佛昭』25 l, 1976 
「Ji tari ε Mok:;;akaragupta ε Vidyakarasanti 」 『印佛昭』26-1 ’ 
1977 
「Jitari ε Durvekamisra」 『佛敎論盡』 22, 1978 
「JITARI AND SANTARAKSITA」 『印佛昭』27 l, 1978 
r JitariεNagarjuna」『印佛冊』 28 l, 1979 
「Jitari-A. ε 思想、 」『木村武夫敎授古種記念·增傳σ)鼎究』永田文昌
堂, 1981 
「 Jitariσ)再認識批判」 r印佛좌升』 33-1,1984 
S. Matsumoto: On the Philosophical positions 
and Jitari. 『印佛昭』 29-2, 1981 
7.3. 初學地修觀
of Dharmottara 
이 저술은 초학지의 보살이 수관해야 할 덕목과 공덕을 설한 작품이다 
티베트역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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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白~倚顯成 「Jitariσ)홈聽행E熾l每註폼陣學次第(Bodyapattidesanavrttibodhisat 
tvasakrama)昭究」『神戶女子大學(文學部)紀要」21-1, 1988 
「同 (2)」『神戶女子大學(文學部)紀要』22 l, 1989 
7.4. 홈提心生起受持↑義軟 
이 저술은 밀교적 성향이 짙은 發홈提心과 촬願受持에 관한 의궤로서, 
『初學地修觀』고} 같은 소품의 저술이다 전체의 1/3정도가 산티데바의 
『入홉提行論』에서 인용되어 있으며, 티베트에서는보살의 律構에 관한문 
제에 있어 『업보리행론』과 함께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역〕 
白µ倚顯成 「Jitariσ)Bodhicittotpadasamadanavidhi昭究( 1) 」 『神戶女子大
學(文學部)紀要』23-l, 1990 
「同 (2) 」『神戶女子大學(敎育諸學昭究論文集)』4. 1990 
〔연구〕 
白暗顯成 「Jitari I:: SantidevaεPrabhakarakirti 」 『印佛昭』 29-2, 1981 
「 JitariηBodhicittotpadasamadanavidhi 「七支淸浮行」 송 中心
ιLτ-」『印佛昭』 38-1. 1989 
7.5. 心寶淸}爭次第書簡
이것은 서간문의 일종으로 지타리가 국왕에게 보낸 것이라 한다 그 내 
용은 소위 「5停心觀」을 주제로 한 수도론을 설하고 있다. 
〔연구〕 
白뼈顯成 「Cittaratnavisodhanakramalekha 國王 i= if) τ t.:Jitariσ)手
紙」 『 日本佛敎學會年報145,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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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아티샤 
8.1. 생애 및 저술 
8. 1 . 1 . 생애* 
정식 이름은 디팡카라슈리쥬냐나(Diparµkarasrljnana)로서 인도불교말 
기의 대학자로서 비크라마실라 사원의 學頭로 이름이 높았고, 후에 티베 
트에 들어가 티베트불교의 부흥에 공헌해 티베트 불교의 後傳期의 초석을 
닦았다 그는 뱅갈지방 자호르국의 왕자로 출생해, 어려서 다라여신의 모 
습을 보고 그 감화에 의해 왕위에 대한 집착이 없어졌다. 그후 灌頂을 받 
고 탄트라의 가르침을 듣는등 각종 학문을 익혔지만, 꿈속에서 석가모니 
불의 권고를 받고, 29세때 대중부의 실라라크시타로 부터 구족계를 받는 
다. 그 후 三藏을 배우고, 특히 오단다푸리 사원에서는 다르마라크시타로 
부터 『大뽑婆沙論』을 들었다 그의 스승으로는 지타리, 나로파, 보디바드 
라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그의 학문은 비크라마실라의 大長老로서 크 
게 명성을 얻어, 마침내 서티베트의 가리국왕으로 부터 초청을 받기에 이 
르렀다. 1040년 인도를 떠나 1042년 서티베트의 토딘에 도착, 거기에서 
유명한 역경승 린첸상포CRin chen bzang po)를 만나고, 또 가리왕의 요 
청으로 『폼提道燈論』을 저술했다‘ 이후 티베트에서 다수의 불전을 번역하 
고, 1054년 라사 근처의 네단에서 최후를 맞았다. 그의 사상은 그의 제자 
돔톤등으로 이어져 후의 카담파(Bka’ gdams pa)로서 전개해 가게 된다 
아티샤가 티베트불교에 끼친 영향은 상당히 크며, 그가 죽은 이후의 티베 
트 불교전개를 티베트 불교 후전기 (phyi dar)라 부를 정도로 그의 역할은 
중요시되고 있다. 
* 아티샤에 대해서는 하다노 하쿠유(쩌田野 伯歐)에 의한 연구가 세밀하다 
겼田野 伯敵 『千시、y r · 1 νF學集成 저13권』(法藏館, 1987) 에 실런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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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密敎者ε LτσYl T 1 :/' -v (2) 홉提心法者ε LτσY7T1 /켜? 
(3) 衛∼<l)/f-1-/ 커?招請 (4) 771 •/ 누 원냥、£書 
그 외에 중요한 논문을 들면 다음과 같다 
芳村↑l젖基 「 771 ;/켜?敎學σ)歷史的位置」 『佛敎史學』 2. 1950 
失µ짧正見 「 771 ;/커?σ)入藏 ε其σ)功罪」 『大µ않學報』 101. 1954 
稍葉正就 「주시γ 「 中世初期lζ킴(t0般若中觀論書끼譯出」 (上) 『佛敎學-t 2 十-』
4. 1966 
8. 1.2. 저술 
그는 티베트 대장경에 26부에 달하는 저술을 남기고 있지만, 연구가 진 
행되고 있는 중요한 것을 들띤 다음과 갇다. 
『홉提道燈論』 (Bodhipathapradipa,P.No ‘ 5343.5378:D.No ‘ 3947.4465) 
『흥提道燈論細統』 (Bodhipathapradipa-pa띠ika,P.No ‘ 5344: D .No. 3948) 
『入二請論』 (Satyadvayavatara. P .No. 5380: D.No.3902.4467) 
『中觀敎誠論』 (Madhyamakopadesa.P.No.5324. 5326. 5381: D .No. 3929. 
4468) 
『歸依듭兌示』 (Saral)agamana-desana.P.No.5350 .5391: D .No. 3953.4478) 
8.2. 홈提道燈‘論 
아티샤가 가리 (mNga ’ ris) 지방에서 장춤외 (Byang chub ’ od)의 요청 
에 의해 저술한 것으로, 모두 276게송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보리 
도등」이 너무 간결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 자신의 『細流』를 
지였다고 한다 그 중심내용은 불교의 어떠한 것도 버릴 것없이 성문독각 
승·바라밀승·진언승이 모두 수행의 道로서 순차적〔道次第〕으로 파악되어 
져야 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次第로서의 수행은 후기중관파의 특성이 
기도 하지만, 이 아티샤의 저술은 특히 후대에 큰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저술은 특히 서구의 학자들에 의해 다수의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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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교정본〕 
Shyuki Yoshimura:Tibetan Buddhistology, Texts. Vol.II. Kyoto. 
1951 
〔연구〕 
%田野伯軟 「+시、y r l;쉽tt0佛敎觀σ〕形成|二?μτ 홈提道燈·→fν7。佛敎學· 
7'J ?·ι、寶冊等장에 <·?τ」『文化』 29-2, 1965 
立花孝全 「Atisat;원 tt0大悲칩 J:U浮폈」『印佛昭』 16-2, 1968 
小玉大圓 「주시、y H;원tt0뺏律σ〕傳統i:::·-:::w,τ 序說 」 『佛敎大學昭究紀
要』 53, 1969 
江島惠敎 「Atrsaσ〕無自性性論證」 『印佛昭』 19 1. 1970 
遠購祐純 「Atrsa깐 σ)世界-폈律창中心ε Lτ 」 「勝又俊敎博士古種記念論集,
大乘佛敎ip ι密敎""-』 春秋社, 1981 
失略正見 「 771-/-vt;원lt0佛道σ)體系」 『日本佛敎學會年報』 54, 1989 
*불어·독어·영어에 의한 각각 다음의 번역이 었다. 
Josξ Van den Broeck:‘ Le flambeau sur le chemin de lEveil 
(Bodhipathapradipa), Publications de l’Institut Belge 
des Hautes Etudes Bouddhiques, S강rie “Etudes et 
textes”, N。 5. Bruxelles 1976 
묘elmut Eimer:Bodhipathapradipa, Ein Lehrgedicht des Atisa 
(D1parrikaτasriJnanaJ in der tibetischen Uberlieferung. 
Asiatische Forschung, Band 59. Wiesbanden. 1978 
S.J ‘ Richard Sherburne ‘A Lamp for the Path and Commentary of 
Atlsa. The Wisdom of Tibet Series. 5, London. 1983 
Losang Nor bu Shastri: Bodhipathapradlpa of Acarya Dlpaflkara 
SriJηana. Bibliotheca Indo-Tibetica VII, Sarnath. 1984 
8.3. 入二詩論
이 저술은 二請를 주제로 한 30게송 정도의 소품으후, 그 내용에 있어 
바비야-『般若燈論』등의 저자인 바바비베차와 다른사람-의 『中觀寶燈
論』과 유사한 것이 지적되고 있다 아티샤는 일반적으로 티베트에서는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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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키르티류의 歸뚫論證派를 받드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그는 바바비베 
차의 『中觀心領』 『思擇껏』등도 번역해 티베트에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아티샤는 바바비베카류의 논리학에 조예가 깊었음을 짐작할 수 있고, 그 
의 저술에서도 바바비베차의 영향은 나타나리라 생각된다-
* 아티샤는 찬드라키르티의 견해를 主勝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총카파는 말하고 
있다 
長尾雅A 『西藏佛敎昭究』 岩波書店, 1954, p.111참조 
〔연구〕 
江島惠敎 「 TJ-1/ 켜?σ)二륨理說」 「龍樹敎學」 1983 
8.4. 기타 
아티샤의 『歸依說示』에 대해 최근 다음의 번역이 발표되였다. 
望月海慧 「『歸依σ〕說示』試譯」 『佛敎學論集』 19, 1990 
9. 기 타 
9.1. 슈리굽타 
9. 1. 1 생애 
슈리굽타는 F入률實論註』라는 저술을 남겨, 그 가운데에서 「離-多性」
을 證因으로 일체법무자성을 증명하고 있다 이것은 산다라크시타의 『중 
관장엄론』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따라서 후기중관파에 있어 획기적인 논 
증법인 「離-多性의 증언을 통한 무자성논증」에 관한 역사적 우선권에 대 
해 다수의 논란이 생겨났다 특히 티베트의 전승에서는 슈리굽다가 산타 
라크시다의 스승인 쥬냐나가르바의 스승으로 인정되어지는 까닭에, 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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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타→쥬냐나가르바→산타라크시타로 역사적인 서술이 가능하게 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다수의 이의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슈리굽타의 생애에 
대하여 거의 알려진 것이 없는 지금, 슈리굽타가 r離-多性의 논증볍」을 
산타라크시다에 우선해 제창했다고 하는 것은 부정시 되어진다. 슈리굽타 
에게는 『입진실론주』 이외에 다른 저술이 없는 까닭에 어떠한 결론도 내 
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슈리굽타는 산다라크시타의 아류로 간주되고 
있다-
9. 1 .2. 저술 
『入률實論註』 (Tattvavataravrtti, P.No. 5292; D.No.3892) 
이 저술은 본래 30의 게송으로 이루어진 자신의 본송에 스스로 주를 단 
것으로, 디-음의 연구를 통해 딸려지고 있다, 
〔연구〕 
江島惠敎 「「離-多性」 l::J &無自性論證」 『宗敎昭究』 220, 1974 
松本史期 「Jnanagarbha(7)二調說」 『佛敎學』 5, 1978 
9.2. 이상 거론한 인물의 저술외에 티베트 대장경 중관부에 속하는 것 
으로서 후기 중관파와 관련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1) Nagamitra作 『三身入門論』 (Kayatrayavataramukha-nama-sastra 
P.No.5290:D.No ‘ 3890) 
( 1 2) Jfianacandra作 『三身註』 (Kayatraya-vrtti P. No. 5291: D. No. 3891) 
〔연구〕 
팍野哲敬 「『三身入門論』 l二?μτ」 『印佛昭』 32-2, 1984 
「『金光明經三身分別品』」 『印佛昭』 33 2, 1985 
錯方正親 「三身說ι?μτ 「三身入門論』 ip θι강fζ 自他利益εσ)開連i;킴 v>τ-」 
『宗敎昭究』 66-4(295)' 1993 
(2) Buddhajfianapada作 『大乘相集論』 (Mahayanalak;;anasamuccaya 
P.No.5301 :D.No.3905. 〔한역〕集大乘相論」 2권, 覺吉따智흉購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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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 施護譯, 大正 No.1637) 
(3) Asvagho:?a作 『世倚홈提J이修習優波提舍書』 (Sarnvrti-bodhicitta-bha-
vanopadesa vama~sarpgraha P.No.5307, 5432:D, 
No.3911, 4519) 
〔일역〕 
『勝義폼提J이|찢習次第書』 (Paramartha-bodhicitta-bha-
vanakramavaroa sarpgraha P.No.5308, 5431 :D. 
No.3912, 4518) 
좋本觸雅 「西藏文馬嗚폼陣書률1'6-二請觀」『佛敎史學』2-5, 1912 
酒井률典 r馬嗚論師σ)二種홉提心論」『金흥博士古橋記念 印度學佛敎學論集」平
樂극놓書店, 1966 
〔연구〕 
小林 守 「如幻中觀·無住中觀 →典據 dPa' bo 作『勝義홈提J[끼|多習論』」『印佛 
댐주』 39-2,1991 
〔티베트 택스트〕 
小林 守 「Acarya dPa' bo作 『勝義홈提心修習次第書』藏譯f츄X ~ 」 『東北
大學印度學講座六十五周年記念論集· 1 ν F思想다힘itoA間觀』 平
樂극놓書店, 1992 
또 다음의 저술도 티베트본 외에 산스크리트본이 남아있고, 후기중관파 
와 관련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1) Aryas〔lfa作 『波羅寶多集』 (Paramitasamasa P.No.5340:D.No.3944) 
(2) Sura(dPa' bo) 『善說寶뚫譯』 (SubhasitaratnakaraIJ.dakakatha P.No. 
5668, 5424: D.No.4168, 4511) 
(3) Asvaghosa作 『十不善業道說示』 (Dasakusalakarmapathanirde§a P ‘ 
No.5678, 5416:D.No.4178. 4503) 
( 4) Dharmika Subhutigho~;a作 『正法念處흘 (Saddharmasmrtyupasthana-
karilζa P.No.5415, 5679:D.No.4179. 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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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結 펠 
이상에서 살펴본 것이 후기중관파와 관련한 일본에서의 연구이지만, 각 
절에서 보았듯 다수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후기중관파에 대한 연구는 아 
직 연구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후기중관파 대부분의 典
籍이 티베트어로 남아있는 까닭에, 후기중관파의 연구에는 티베트어에 대 
한 지식 뿐만아니라 티베트 불교 일반에 대한 지식도 필요로 되어진다고 
생각된다 그런 면에서 일본에서 출간된 티베트 불교에 대한 다음의 특집 
호 2권은 일본학계에 있어 티베트 불교학의 수준을 보이는 중요한 책이라 
생각된다. 그 2권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 특집 티베트불교(『東洋學術昭究』21 2, (財)東洋哲學맑究所, 1982) 
티베트 불교사 略說(山口瑞鳳)
敎j뽑資料와 初期 티베트 불교연구(上山大l埈) 
담審王國 譯經史(原田 覺)
삼에의 宗論에 관한 諸問題(때本克Bl 
古代 티베트에 있어서 j彈思想의 흐름(木村隆德) 
카담派의 典籍과 敎義(山口瑞鳳)
녕마派의 敎法(平松敏雄)
카규派의 典籍과 敎義(立川武藏)
티베트 密敎의 -斷面(R. 기불) 
티베트에 있어서 아비달마佛敎의 특색(池田練太郞) 
티베트에 있어서 唯識思想昭究의 문제(짧용憲昭) 
티베트의 中觀思想、(松本史朋)
티베트에 있어서 宗義文敵(學說鋼要書)의 문제 (健故克己)
티베트에 있어서 論理學昭究의 문제(小野田俊藏) 
(2) 티베트 불교(岩波講座 東洋思想 제2권, 岩波書店, 1989) 
I 티베트 불교사상사 
1‘티베트불교 權觀←-長尾雅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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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티베트불교 思想史 山口瑞鳳
II 티베트불교사상의 展開
1.티베트에 있어서 인도불교의 繼承-補용憲昭 
2사카派-立川武藏 
3.카규派 立川武藏
4. 초난派와 如來藏思想、 - 橋용憲昭 
5.시체派 西l웹祖秀 
6.총카파와 게룩派-松本史期 
7.녕마派와 中國輝-平松敏雄
8.티베트의 密敎 賴富本宏
III. 티베트 불교사상의 特質
1.티베트 대장경의 編輯과 開版-今技由郞
2.티베트의 學問좋-小野田俊藏 
3.敎熺 중국문화와의 接點-上山大u浚
이 2권은 그 내용에서 얄 수 있듯 티베트 불교 일반에 대한 특집을 다 
루고 있지만, 티베트 불교이외에도 역사, 문화, 정치등 각각의 방면을 다 
룬 저술은 매우 많다. 특히 근년에 출간된 야마구치 즈이호(山口瑞鳳)의 
『티베트(上·下)」(東京大學出版會,1987·1988)의 2권은 티베트학 일반에 대 
한 지식을 거의 전부 해소시켜줄 수 있는 勞作이라 생각된다,* 
인도의 후기중관파 연구는 그 역사적 정황으로 인해 티베트 불교학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또한 티베트에 있어 불교의 位相으로 인해 티베트학 일 
반으로 까지 그 관련성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련성에 의해 후기중관 
파의 이해에 티베트학 일반에 대한 지식도 요구되어 지는 것은 어쩔수 없 
는 현상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후기중관파 자체에 대해서도 앞서 연구에 
서 보았듯다수의 문헌이 미연구인체로남아있으며, 더욱이 유가행·불교 
논리학 등 중요한 대승불교사상과 관련해서는 다수의 티베트 문헌이 연구 
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인도 대승불교 
전반에 대한 고찰에 있어서 한역문헌에 남아있지 않은 다수의 전적이 티 
베트 대장경에 수록되어있는 것을 생각하면,** 티베트 문헌에 의한 불교 
학 연구는 더욱더 필요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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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일본의 인도철학·불교학 연구』라는 테마의 本書에 집필자 일원 
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일본에 있어 후기중관 
파에 대한 연구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구중에 
있음을 結語로서 지적하며 본고를 마치고자 한다. 
* 『티베트』(상·하) 의 내용 구성〔()안은 각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권〉 제 1장‘여행자의 눈으로 부터 
(가톨릭 수도사의 보고, 이단의 환상을 찾아서, 라마들의 종교, 
티베트학의 탄생, 入藏한 일본인, 동란의 뒤) 
제2장 티베트의 문화 
(일부다처, 장례, 활불, 역법, 점, 의학, 행정기구, 볍률, 언어, 
전셜, 문학, 예능, 연중행사, 조형미술) 
〈하권〉 제 3장 티베트의 역사 
(야르릉 왕가의 흥기, 토번왕국, 씨족교단, 달라이라마 정권, 
淸·英·露의 간섭) 
제4장;티베트의 종교 
(본교, 민간신앙, 불교의 수용, 불교의 再興, 개혁파의 불교, 
대장경 , 사원, 승원의 생활) 
부록으로 티베트학 일반에 대한 참고문헌과 연표, 인명색언등이 설려였다. 
** 티베트 대장경에 관한 서지학적인 면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음 논문 참조 
f없鎬 「티베트大藏經의 書誌學的 考察」 『古書昭究』 11. 1995·7 
〈※본 논문에 사용된 略號表記는 『控佛論』의 略號表를 따랐다.〉 
